
Be nze ne , Exxo nMo bil 곧 재가동
FOB Korea 560- 570달러로 35달러 상승 … 수익성 최소 톤당 185달러

Benzene 가격이 1월17일 FOB Korea 톤당 560-570달러로 35달러 상승했다.

아시아 벤젠 가격은 미국가격 상승과 더불어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,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가까워졌다

는 루머에 원유와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.

더욱이 공급물량도 타이트해 한국 메이커는 2월 하순 Spot 선적물량이 3000-4000톤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

있다. 한국 메이커들은 1월 2째주 초 FOB Korea 540달러를 제시한 것을 필두로 주말에는 2월 하순 인도 기준

3000톤을 570-580달러에 오퍼했다.

또 인디아의 Haldia Petrochemical은 1월말 싱가폴 등과 같은 벤젠 부족 동남아지역에 약 4000톤 가량을

FOB 540달러에 판매키로 했다.

현재 제시되고 있는 벤젠 가격은 메이커의 초과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프타 가격이 C&F Japan 톤당

300달러이면 손익분기점이 380달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따라서 현재 벤젠 메이커는 최소한 톤당 185달러

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한편, ExxonMobil은 1월 3째주부터 싱가폴 소재 벤젠 35만톤 플랜트의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. 싱가폴

플랜트는 1월10일부터 보수에 들어갔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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